
Copyright ⓒ 2021 The Digital Contents Society 1143 http://www.dcs.or.kr pISSN: 1598-2009 eISSN: 2287-738X

JDCS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2, No. 7, pp. 1143-1152, Jul. 2021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후계농업경영인 토픽 분석
김 문 희1·김 태 종2*

1국립한국농수산대학 시간강사
2*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후연구원

Analysis of topics for successor agricultural managers using news 
big data
Moonhee Kim1 · Taejong Kim2*

1Part-Time Instructor,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 Jeonju 54874, Korea
2*Postdoctoral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Daejeon 54132, Korea

[요    약] 

본 연구는 농업·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뉴스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의 주

요 관심사와 의제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보도된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뉴스를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1기(1990~1999)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중심으로 UR협상 반대, 농정개

혁 등 농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계농업경영인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2기(2000~2009)는 농업노동력 부족의 일환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농촌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개선 및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어촌 특별전형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제3기(2010~2020)는 청년농부, 청년농업인, 청년창업 

등 청년이 포함된 단어가 자주 등장하면서 청년창업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후계농업경영인

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는 농촌의 유지와 농업노동력 제공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과 배려가 다양해지고 확대될 수 있는 향후 연구 주제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reported to examine the major interests and agendas of society by analyzing news related to successor agricultural 

managers who play a pivotal role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e news related to successor agricultural managers was analyzed 
by topic modeling analysis from 1990 to 202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uring the first phase(1990~1999), the Korean 
Federation of Agricultural Entrepreneurs actively promoted farmers' movements such as opposition to UR negotiations and 
agricultural administration reforms, and at the same time active activities of successor agricultural managers to strengthen 
agricultural product competitiveness. During the second period(2000~2009) stagnant period, interest in female farmers was 
increased in order to overcome the shortage of agricultural labor, and a special admissions for rural areas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foster successor agricultural managers began to be established with the improvement of the rural 
environment. During the third period(2010~2020), interest in youth entrepreneurship was increased as words containing youth such 
as youth peasant, youth farmers, and youth entrepreneurship appeared frequently. Social interest in successor agricultural managers 
is focused on maintaining rural areas and providing agricultural labor. I hope this study will diversify and expand social interest 
and consideration for successor agricultural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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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농업·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후

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연구이다. 후계농업경영인과 관련한 뉴

스 빅데이터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
들에 대한 사회의 주요 관심사와 의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말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24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3%에 해당한다. 이는 1970년 14,422천 명(45.9%)에서 84.4%
가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46.6%로 나타나 농촌 고령화의 

심각성을 보여준다[1].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이농에 의한 농가

인구의 감소, 농업취업자의 감소, 농업인력의 고령화 및 영농승

계 인력의 급감에 따라 농촌은 활력을 상실하였으며[2], 농업 

노동력 부족과 함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을 제

기한다. 특히 농업의 유지 및 보호정책은 다원적 기능 측면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이
를 실천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는 정부, 민간 예외 없이 해결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1980년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을 

제정, 1981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는 농업인력 육성정책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진다. 지원정책의 

초기에는 영농정착을 위한 융자사업에 한정되었으나, 1983년 

법 개정으로 교육비 사용이 허용되어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

공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3]. 1981년 영농자금 지원과 함께 

1,795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 1995년에 최고 9,730명까지 

지원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 이

후에는 연평균 1,500~2,000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선정되어 

육성되고 있다[4]. 시행 초기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은 영농4-H
회원, 농업고교 졸업예정자, 일반고교 졸업생 중 진학을 포기하

는 농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시대의 변화에 맞

게 선정기준이 변경·추가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부(2019)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의 주요 

목적을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

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

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으로 하고 있다[5]. 
여기에서 농업경영인은 농업을 경제적 가치로만 추구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시대의 세계적 공통관

심사인 환경과 건강에 밀접하게 연관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

능 즉,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생산에 

집중되었던 농업이 최근 가공과 유통, 서비스로 농업이 확장되

면서 농업경영인의 역할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농업

노동력의 중심이었던 기성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차기 세대인 

후계농업경영인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 이후 40년이 지난 현재에

도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족한 노동력은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기간에 

한정된 노동력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체 노동력이 될 수 없

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관리자는 농업

경영인의 몫이다. 이러한 역할의 확대 및 중요성에서도 불구하

고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관심은 농정연구기관 및 농촌 밀집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 지금까지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국내 연구는 소수에 불

과하며,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시기별로 어떻게 다뤄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뉴스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
석이 가능한 199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뉴스

를 10년 단위, 3단계로 나눠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각 시기

별 주요 키워드는 무엇이며, 그 키워드가 의미하는 토픽을 도출

하여 시기별로 다뤄진 사회적 의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시기별

로 나타난 사회적 의제를 통해 향 후 후계농업경영인의 발전방

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후계농업경영인 선행연구 검토

정부에서는 1980년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을 제정, 1981
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후계농 육성에 대한 성과목표가 뚜렷하게 수립되지 않다가 

1983년부터 법정 리당 1인 이상의 후계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1989년에는 자연부락 1인씩의 후계자 육성을 목

표로 전환되었다[6].
육성사업 초기 35세 이하였던 나이 제한은 1992년 40세, 

2004년 45세, 2013년 50세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1994년에는 

농어민후계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포함되었다. 2001년에는 부

모의 농사를 승계하려는 신규 후계농업인과 새로이 농업에 뛰

어든 귀농인인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으로 분리하였다. 2004년 

농업・농촌기본법상의 후계농업인 명칭이 현재의 ‘후계농업경

영인’으로 개정되었으며, 200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확대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농후견인제(후견인에 월 50만원 지

도지원비 지급)와 농업인턴제(인턴에게 월 60만 원 지급)가 도

입되었다. 2009년 신규후계농과 취농창업후계농으로 이원화되

었던 것을‘창업농업경영인’으로 일원화하고, 사업 명칭도 ‘후
계농업경영인육성제도’에서 ‘창업농업경영인육성제도’로 바

꾸었다. 1981년 1,795명을 시작으로 2015년 말 1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을 받았고, 이들 중 80%(11.7만 명)가 농촌에 정착

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7].
세부 추진방향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

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

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를 추진한다[5].
강대구·정철영·이종상·이성식(2005)은 농업에서 가장 절실

한 문제는 농업경쟁력 제고이며, 이를 이끌어나갈 정예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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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육성을 강조하였다[4]. 과거 생산에 집중된 농업인력에서 현

재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강화, 농식품 산업의 확장 등 농

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공과 유통,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정예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이들은 농산업 발전의 원동력

이 되는 핵심 세력으로 전업농 집단의 주축이 된다. 따라서 이

들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경영 등의 전반

에 대한 지원과 자문, 교육과 연수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육성사업은 단기적으로는 후계인력을 지원, 육
성함으로써 농업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기

적으로는 농업·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할 핵심 인력을 조기에 발

굴하여 육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6].
이성호・김정호(1995)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향후 상당 기간 

가족농을 근간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점, 영농승계가 경영주

가 가진 경영 능력 등 무형의 자산이 후계자에게 승계되는 강점 

등을 감안할 때 건실한 전업농의 육성과 경영승계에 대한 대책

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 오해섭·김정주

(2002)는 농업인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의 열악한 생활 및 교육문화환경, 농업·농촌에 대

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 등의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

Ⅲ.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분석 대상으로 삼은 언론매체는 2021년 6월 21일을 기준으

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BIGKinds)’에 

뉴스를 제공하는 전체 언론매체이다. [표 1]처럼 중앙지 11개, 
경제지 8개, 지방지 28개, 전문지 2개, 방송사 5개 등 총 54개 언

론매체에서 뉴스를 수집했다.

Type Media

Central 
media

Kyunghyang Shinmun, Kookmin Ilbo, Naeil Newspaper, 
Donga Ilbo, Munhwa Ilbo, Seoul Newspaper, Segye Ilbo, 
Chosun Ilbo, JoongAng Ilbo, Hankyoreh, Hankook Ilbo

Economic 
media

Maeil Business, Money Today, Seoul Economic, Asian 
Economic, Ajou Business, Financial News, Korea 
Economic, Herald Economics

Local media

Gangwon Provincial Daily, Gangwon Ilbo, Gyeonggi Ilbo, 
Gyeongin Ilbo, Gyeongnam Provincial Daily, Gyeongnam 
Daily, Gyeongsang Ilbo, Kukje Daily, Daegu Ilbo, Maeil Daily, 
Busan Ilbo, Yeongnam Ilbo, Ulsan Maeil, Gwangju Maeil 
Daily, Gwangju Daily, Mudeung Ilbo , Jeonnam Ilbo, Jeonbuk 
Provincial Daily, Jeonbuk Ilbo, Daejeon Ilbo, Joongdo Ilbo, 
Jungbu Daily, Jungbu Ilbo, Chungbuk Ilbo, Chungcheong 
Ilbo, Chungcheong Today, Jemin Ilbo, Halla Ilbo

Specialized 
media

Digital Times, Electronic Newspaper

Broadcast 
media

KBS, MBC, OBS, SBS, YTN

표 1. 분석대상 언론매체 현황

Table 1. Analysis target media status

그림 1.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뉴스 보도 추이

Fig. 1. News coverage trend related to succeeding 
agricultural managers

Category 1st period 2nd period 3rd period Total

First Collected News 7,661 1,764 3,427 12,852

Filtered News 2,554 723 1,963 5,240

Last Analyzed News 5,107 1,041 1,464 7,612

표 2. 분석대상 뉴스 건수

Table 2. Number of news cases analyzed

분석대상 기간은 199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10
년 단위로 크게 3개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제1기는 

199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제2기는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제3기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

며, 시기별 뉴스 보도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뉴스를 수집하기 위해, 검색어를 ‘농어

민후계자’, ‘농민후계자’, ‘영농후계자’, ‘후계농업경영인’, ‘후
계농업인’, ‘후계농’, ‘농업후계자’, ‘후계농어업경영인’, ‘농어

업후계자’로 설정하였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DB 시스

템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분석대상 뉴스는 <표 2>와 같이, 12,852건의 뉴스를 최초로 

수집하여 중복기사, 인사이동, 행사 안내 등의 뉴스 5,240건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7,612건의 뉴스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빅카인즈를 통해 비정형 데이터의 형태소 추출과 키워

드 정제가 완료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분석에 활용했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뉴스 빅데이터에 나

타난 시기별 토픽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뉴스 텍스트의 토픽 분

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픽 모델링 분석방법을 활용

했다. 토픽 모델링 분석방법은 대량의 비정형 텍스트를 구성하

고 있는 키워드들의 확률분포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의거 토

픽을 추론하는 기법이다[9]. 이러한 분석방법은 방대한 양의 텍

스트를 대상으로 토픽을 도출하는 데에 유용하다[10].
특히 토픽 모델링 분석방법 중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잠재 디리클레 할당) 기법은 <그림 2>와 같이 텍스

트에서 핵심 키워드를 출현확률에 따라 토픽별로 군집화하는 

분석기법으로서[11], 뉴스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토픽 분석 연

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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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토픽 모델링 분석 방법 개념도

Fig. 2. Conceptual diagram of topic modeling analysis method
* 자료 출처: Blei, D. M.(2012)[19].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한글의 형태소 분석과 행렬 매트

릭스 구성에 유용한 NetMiner 4.4.3.e(2021)를 활용했다. 최적화

된 토픽 수를 결정하기 위해, 토픽의 갯수를 2개부터 30개까지 

각각 설정하여 LDA 분석(α=0.1, β=0.01)을 실시해, 토픽별로 

키워드의 중복 수준과 의미범주상 분류의 적절성을 상호 비교

했다[13]. 토픽수에 따른 키워드 분류 결과를 비교한 후, 키워드 

중복 수준이 가장 낮고 토픽별로 의미있는 키워드로 범주화하

여 가장 적절하게 분류된 토픽 수는 3개로 나타났다. 토픽 수 3
개를 기준으로 도출된 키워드와 관련 뉴스 원문으로 맥락을 확

인한 후 토픽명을 부여해 분석을 수행했다.

Ⅳ. 연구 결과

4-1 제1기(1990~1999년) ‘성장기’ 분석 결과

제1기는 199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뉴스 5,107건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토픽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Topic 
Name

(Number of 
news cases, 
Proportion)

Keyword
Probab

ility
Related news

[Topic 1]

Korea 
Agriculture
executive
Central 

Federation
(1,861 
cases,

36.44%)

chairman 0.013
Heir to the farmers and fishermen, 

Provincial Federation Park [chairman] 
inaugurated

council 0.011
Heirs of farmers and fishermen 

[council] held a general meeting of 
delegates

movemen
t

0.007
Prevention of rice opening 
[movement] intensifies

group 0.007
KAFF, 100,000 heirs of farmers and 

fishermen, rights and interests of 
members [group]

residents 0.006 Discuss current issues with [residents]

NH 0.006
Rural leader education, [NH] 

Namwon-gun Branch

표 3. 제1기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the first phase topic modeling analysis

sports 
event

0.005
Families of the heirs of farmers and 

fishermen [sports event]

Social 0.005
[Social] organization of the 

successors of farmers and fishermen

family 0.005
Farmer's Successor [family] contest 

held

village 0.005
Ganghwa-gun, the new [village] 
leader, heir to the farmers and 
fishermen, won the grand prize

[Topic 2]

Agricultural 
products

Competitiv
eness

reinforce

(1,517 
cases,

29.70%)

cultivation 0.016
Success of harvesting 5 times per year 

for the successor of farmers 
[cultivation]

crop 0.008
Income in response to the opening of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crop] 

special education

sales 0.008

Operation of successors of farmers 
and fishermen

Specialty products [sales] market 
opened

circulation 0.006
Yeongdong Sangchon-myeon 
Farmer's Successor distribution 

Project Team

Direct 
Sales 
Store

0.006
Cheongju-si Farmer's Successor 

[Direct Sales Store] opened

Installation 0.005
Agricultural market gaining popularity,

Wanju Farmer's Successor 
[Installation]

livestock 0.005
Agricultural [livestock] import opening

Education for farmer's successors, 
etc.

consumer 0.005
Farmers, [consumers] protection,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start 0.005
[start] with new farming method
Farmer's successor couple issue

informatiz
ation

0.004
Computerized education for farmer’s 
successors, strengthening agriculture 

[informatization] in Gimje

[Topic 3]

succession
agricultural 
manager
fostering 
business

(1,729 
cases,

33.86%)

farmland 0.012
[Farmland] Expansion of support for 

purchase funds

Policy 0.006
Agricultural [policy] promotion activity

123 billion won invested

full-time 
farmer

0.006
This year, the successors of farmers 

and fishermen [full-time farmer] 
received

industry 0.006
IHeirs of farmers and fishermen are 

assigned to the skilled industry 
personnel.

application 0.006
Received heirs of farmers and 

fishermen [application] 

human 
resources

0.005
Reinforcement of policies for fostering 
specialized [human resources] for the 

prevention of peasant heirs

selection 0.005
Farmer’s successor ‘CEO’ agent 

[selection]

system 0.005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election 
and additional support for the 

successors of farmers and fishermen 
[system]

city 0.005
Changing jobs or moving into [the 

city] of the successors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and 
Fisheries

0.004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osters more than 10,000 

heirs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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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는 ‘협의회’, ‘단체’, ‘운동’, ‘재배’, ‘작목’, ‘판매’, ‘농
지’, ‘정책’, ‘전업농’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후계농업경

영인의‘성장기’로 명명하였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도

입기(1981~1989년)를 거쳐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든 시기로, 
연평균 약 6,870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배출하였다. 이전 9년
간(1981~1989) 연평균 약 4,570명, 이후 10년간(2000~2009) 연
평균 약 2,030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선정된 점을 감안할 때 이 

시기에 후계농업경영인의 성장이 두드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후계농업경영인들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토픽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픽 1〕에서는 회장, 협의회, 운동, 단체, 주민, 농협, 체육

행사, 사회, 가족, 마을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부여하였다.
1981년부터 정책 지원의 대상으로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은 1987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를 구성하

고 농촌 권익 보호를 위한 활발한 활동과 함께 각종 조직사업, 
정책사업, 교육사업, 유통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전문농업경

영인 육성’, ‘농정개혁과 농권실현’, ‘통일농업 시대의 개척’, 
‘세계속의 농업경영인’, ‘화합 단결하는 조직’을 5대 지표로 삼

고 현재까지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 외에도 4-H회, 농촌지

도자연합회, 새마을부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작목별 협

회 등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농민 관련 단체가 결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위 단체들은 1990년대에 대표적으로 UR협상 저지투쟁, 농

정개혁투쟁 등의 다양한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각 지자

체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추진협의회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을 선정하는 한편, 회장단을 구성하고, 지역 내의 각종 단체(주
민, 농어민, 농민, 협의회, 여성 등)와 함께 농민운동, 마을운동, 
체육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토픽 2〕에서는 재배, 작목, 판매, 유통, 직판장, 설치, 축
산, 소비자, 시작, 정보화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

을 ‘농산물 경쟁력 강화’로 부여하였다.
1988년에 개최된 한·미 통상협상에서 3개년 간(1988~1991)

의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발표하면서 243개의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었다[14]. 이후 1993년 12월 UR협상 타결로 우리나라 농

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유전공학을 통한 종자 개

량, 현대화 시설 보급·확충, 첨단 재배기술 보급 등 농업의 경쟁

력 강화에 집중하였다.
한편 도시 소비자와의 접근성을 위한 유통방안으로 각 지자

체에서는 직판장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전국 농촌지

역의 시·군에서는 지자체, 농협, 축협, 생산자단체, 후계농업경

영인단체 등이 서울과 수도권, 인근 도시 지역에 직판장을 개설

하였다. 전북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원이 정부,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지원 없이 공동으로 특산품 개발에서부터 직판장 개설

까지 추진하는 등 새로운 농촌운동과 관련, 관심을 불러일으키

기도 하였다.

〔토픽 3〕에서는 농지, 정책, 전업농, 산업, 신청, 인력, 선
발, 제도, 도시, 농림수산부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토픽

명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확대’로 부여하였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가장 기

초적인 경영요소인 농지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

체에서는 농지 구입 자금을 재정·지원하였다. 또한 농산물 수

입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정책자금을 상향 조정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외적인 농업 여건 변화와 영

농자재 인상 등 어려운 농업환경에 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육

성자금이 턱없이 부족, 첨단 영농이 불가능하며, 농업현대화를 

위해서는 농촌의 주역인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보다 과감히 정

책자금을 지원, 시설 및 장비를 보강토록 하는 것은 물론, 장기

적 안목에서 영농계획을 수립, 경영토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업의 국제화에 대응, 농촌인력을 정예화하기 위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줄이는 대신 전업농 수를 늘리는 등 농민 후

계자 양성 및 지원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한편,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지원되는 육성자금 가운데 상당

수가 영농과는 관계없는 다른 용도로 편법사용되는가 하면, 타 

직종으로 전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회수가 제

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후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난과 함께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하

는 농업인 후계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 전문 농업인 육성정책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농업인 후계

자에 대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제2기(2000~2009년) ‘정체기’ 토픽 분석 결과

제2기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도

된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뉴스 1,041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토픽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Topic 
Name

(Number of 
news cases, 
Proportion)

Keyword
Probab

ility
Related news

[Topic 1]

Rural 
manpower 
shortage

(520 
cases,

49.95%)

Women 0.009
[Women] Urgent need to prepare 
measures to foster professional 

manpower

loan 0.007
Threshold of succession agricultural 

manpower funds [loan] lowered

rural 0.006
Agricultural successors are turning 

their backs on [rural]

Direct 
Payment

0.006
[Direct Payment]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e amendment bill

Jeollanam-
do

0.005
[Jeollanam-do Province] 

Accelerating agricultural successors 
leaving rural areas

Military 
service

0.004
Let's save rural villages, "Necessary 
to [Necessary of alternative service] 

farmers"

표 4. 제2기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the second phase topic model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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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0.004
Education to secur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budget] tripled 

compared to last year

aging 0.004
Rural [aging] phenomenon 

accelerates

full-time 0.004
Education of rice [full-time] farmers 
and successor farmers for successful 

farming settlement

cancellation 0.004
Controversy surrounding license 

revoked] of the successor of farmers

[Topic 2]

Special 
Selection 
for Rural 
Areas

(147 
cases,

14.12%)

Frequently 0.05

00University, announced successful 
candidates of [rolling] adnission 

such as a special screening process 
for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towns.

child 0.008
Rural Seperated families for [child] 

education increase

Candidate 0.007
Farmers and Fishermen 

[Candidates] Announce Education 
Commitment

school 0.006
Agricultural [School] Agricultural 
internship system agricultural high 

school seniors

teacher 0.006

[Teachers] recommendation of 
special selection for special 

screening process for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towns

selection 0.006
Rural special [selection] entrance 

exam strategy

Recomme
nded

0.006
Use your talents

Teachers [recommendation] of 
special admission

Campaign 0.005
Promote the Settlement of Farming 

[Campaign]

Excellent 0.005

Additional support is provided by 
selecting [Excellent] farmers who 

have passed 5 years of selection as 
successor agricultural manager

student 0.005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o hold 

farming [student] training contest 
until the 11th

[Topic 3]

Agricultura
l and rural 
environme

nt 
improvem

ent

(374 
cases,

35.93%)

informatiza
tion

0.008
Implementation of [informatization] 

education for farmers

Housing 0.006
Application for rural [housing] 

improvement project

member 0.004
Dangjin City 4H [Member] 

Recruitment

improveme
nt

0.004
Housing [improvement] Application 

for removal of vacant houses

Hometown 0.004 Make your [Hometown] page for free

couple 0.004

The [couple], Mr. Kim and Mr. Oh, 
who won the NH New Farmers 

Award, are doctors in the field of 
Korean beef raised for 20 years.

guide 0.004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will tour and [guide] villages by the 

end of this month.

Farm 0.004
Go to Rural Hope Power Plant

- Hwasun [Farm]

create 0.004
Participate in a pilot project contest 
to [create] a new town in rural areas

field 0.004
Strolling through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education

제2기에는 ‘여성’, ‘대출’, ‘직불금’, ‘수시’, ‘자녀’, ‘전형’, 
‘정보’, ‘주택’, ‘개량’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후계농업

경영인의‘정체기’로 명명하였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 감소, 
이탈로 육성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게 되면서, 여성

농업인 육성, 대출 확대 및 조건 완화, 농어촌 특별전형, 농촌 생

활환경 개선 등 후계농업경영인을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시

키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는 시기이다. 토픽별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픽 1〕에서는 여성, 대출, 농어촌, 직불금, 전남, 복무, 예

산, 고령화, 전업, 취소 등이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농업노

동력 부족 심화’로 부여하였다.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의 감소는 농업 노동력 부족과 함께 

농촌 여성의 역할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 여성

은 남성 농업인의 보조자로 인식되었으며, 각종 농축산 관련 정

책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

구되었다. 이에 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을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

성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 2001년 

제 1차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제4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후계농업경영인마저 농지를 버리고 전

업을 하거나 농촌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자금이 적고,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 구제역 

파동에 따른 축산농가 파산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

부에서는 창업농과 신규 후계농 등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율을 낮춘 농업종합자금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논

농업직불제를 개편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정부가 정한 목표가

격과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제

도를 시행하였다[15].
〔토픽 2〕에서는 수시, 자녀, 후보, 학교, 교사, 전형, 추천, 

운동, 우수, 학생 등이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농어촌 특별전

형’으로 부여하였다.
농민들이 생업과 자녀 진학을 위해 자꾸 도시로 이동해가면서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자 및 농업계 학교의 지원자가 해마다 감소

하였다.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농·어촌 청소년들의 도시 

이주로 이어지고 결국 농·어촌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

다는 문제의식은 대학입시제도에 농어촌 특별전형을 도입하게 

되었다. 1996학년도부터 적용된 농어촌 특별전형은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도시와 농·어촌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 교육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농촌의 청소년 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 영농후계인력 확보에 목적을 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6년부터 시작된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한 성장단

계의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와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 제고 기반 조성과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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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3〕에서는 정보화, 주택, 회원, 개량, 고향, 부부, 지
도, 농장, 조성, 현장 등이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농업·농촌 

환경개선’으로 부여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농산물유통공사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농어가에 PC통신 단말기를 보급하기 시작하였

다. 이와 함께 2000년대 들어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확보

를 위해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일반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업인의 정보마인드 제

고를 위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밖으로는 농촌의 주

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불량주택 개량 사업,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빈집 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농

협중앙회는 매달 ‘이달의 새농민상’부부를 선정하여 수상하였

다. 자립, 과학, 협동의 새농민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농업인을 

선발·표창 함으로써 다른 농업인의 실천지표로 삼기 위함이다.
한편, 자녀의 교육 뒷바라지를 위해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주말부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읍면 지역의 직장

인, 상인 등이 주축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젊은 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경영인들도 가족들을 도시로 보내기 시작했다.

4-3 제3기(2010~2020년) ‘전환기’ 토픽 분석 결과

제3기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

도된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뉴스 1,464건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

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토픽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Topic Name
(Number of 
news cases, 
Proportion)

Keyword
Proba
bility

Related news

[Topic 1]

Fostering 
Young 

Farmers

(572 cases,
39.07%)

youth 0.021
Buan-gun nurtures [youth] 

entrepreneurs as a successor 
agricultural manager

direct 
payment

0.014
Receive application for rice income 

protection [direct payment]

Industrial 
Skilled 

Personnel
0.012

Recruiting [Skilled Industry Personnel] 
for succeeding farmers

recruit 0.011
Succession agricultural manager 

training support project
[recruit] recipient

paid 0.008
1 million won per month is [paid] to 

1,200 young entrepreneurs

examina
tion

0.008
Application for succession farmer 
support project and [examination] 

information

installati
on

0.008
Support for agricultural facilities 

[installation], etc. to the selected 
successor agricultural manager

submit 0.007
 If you [submit] the ‘5-year farming 
plan’, you will receive a settlement 

subsidy.

loan 0.006
Haenam-gun suport [loan] interests of 

agricultural policy funds.
Jeollabu

k-do
0.006

[Jeollabuk-do] selects new agricultural 
managers and young entrepreneurs

표 5. 제3기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the third phase topic modeling analysis

[Topic 2]

sustainable 
agriculture

(491 cases,
33.54%)

livestock 0.015
The NH declared a vision of 'the 

[livestock] business that young people 
come'

NH 0.013
[NH] supports 100 billion won to foster 

young livestock farmers

Farmers 0.008
Hong and Kim, who live in the city of 
Donghae, won the new [Farmers] 

award of the month.

producti
on

0.007
The city support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facility funds to increase the 
income of farmers and fishermen

governm
ent

0.006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ultimate ‘agricultural survival strategy’”

Korean 
beef

0.005
Collapsing livestock farms, [Korean 

beef] farms’ profits ‘halved’

agricultu
re 

and 
fishery

0.005
Promot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by expanding guarantee support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s

CEO 0.005
NH [CEO] "I will bring young people 

back to the livestock industry"

populati
on

0.005

“Breaking the vicious cycle of 
development gap between regions with 

declining population is the key to 
revitalizing rural areas”

couple 0.005
Agricultural successors 000, 000 

[couple] were awarded the New Farmer 
of the Month award by NH.

[Topic 3]

Start-up 
farm 

settlement 
support

(401 cases,
27.39%)

Generati
on

0.015

The Dongjin Branch of the Rural 
Development Corporation will hold a 

briefing session on the '2030 
[Generation] Farmland Support 

Project'.

Purchase 0.014
Rural Community Corporation, 

farmland [purchase] stockpiling 
business 'popular'

Gyeongs
angbuk-

do
0.011

From leaving rural areas to staying in 
Gyeongsangbuk-do rural areas! ‘Youth 

Leader 10,000 Project’

rent 0.01
"It's easy to buy and [rent] farmland as 

a young successor farmer"

President 0.008

[President]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Young Farmers Selectors, "We need 
to build a 'network' to solve loneliness 

adapting to rural areas"

headqua
rters

0.008

The Gyeonggi [Headquarters] of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selected 

'Agricultural Land Support Project 
Target'

student 0.008

Th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educates 

agricultural high school [students] on 
specialized agricultural technology.

University 0.007

Farmers who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earn higher incomes than those of large 

corporations.

Associat
ion

0.006

The Chungcheongnam-do 
[Association] of Rural Leaders declares 

the vision of “Practice 3 Agricultural 
Innovation”

member 0.006
4-H [member] visited the 6th industry 

leading farm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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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에서는 ‘청년’, ‘직불금’, ‘산업기능요원’, ‘축산’, ‘농협’, 
‘생산’, ‘세대’, ‘학생’, ‘대학’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후

계농업경영인의 ‘전환기’로 명명하였다. 농가인구는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은 창업농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특히 만 40세 미만

의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된 시기이다. 토픽별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픽 1〕에서는 청년, 직불금, 산업기능요원, 모집, 지급, 

심사, 설치, 제출, 대출, 전북 등이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청
년농업인 육성’으로 부여하였다.

농림부는 2005년, 4년제 농업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영농교육과 학점을 이수하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지
원하는 대학생 창업연수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외적인 농업 여

건 변화에 따라 경영마인드, 전문 농업기술 등을 겸비한 정예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농을 지원하기 시작하였

다. 이는 2001년에 승계농인 신규후계농업인과 귀농인인 취농

창업후계농업인을 분리하면서, 영농기반이 없는 창업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도

시농업, 스마트 팜, 청년 농부 등의 용어가 각종 매체에 자주 등

장하면서 농촌 출신이 아니거나, 농업계 학교가 아닌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청년농부, 청년농업인의 단어

가 후계농업경영인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병무청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994년부터 「병

역 의무 특례조치」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을 산업기능요원으

로 배치하고 3년간 근무하면 병역이 면제되는 제도를 시행하였

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통

해 매년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경영인을 모집하고 있다. 후계

농업경영인의 신청 자격으로 병역을 마쳤거나,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의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이전 시기에도 산

업기능요원 제도가 시행됐지만, 특히 이 시기에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경영인 모집 관련 뉴스가 많이 등장하였다.
〔토픽 2〕에서는 축산, 농협, 농민, 생산, 정부, 한우, 농어

업, 대표, 인구, 부부 등이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으로 부여하였다.
1999년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 319,730억 원 중 축산업이 

차지한 비중은 79,380억 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24.8%를 

차지했다. 20년 후인 2019년 농업 총생산액 504,280억 원 중 축

산업 생산액은 197,230억 원으로 약 39.1%를 차지한다. 지난 20
여 년간 축산업은 품종개량, 시설현대화, 유통시스템 확충 등으

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반면, 2011년 구제역 발생, 송
아지가격 및 사료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영세한 한우농

가의 폐업은 한우 농가수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농협중

앙회는 2015년에 축산후계농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젊은이가 

찾아오는 축산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서 불구하고 농촌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각 지자체는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근 도시의 직장인과 은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후계농업

경영인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귀농귀촌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

을 모집·운영하는 지자체가 늘어났다. 또한 이 시기에는 ‘농어

업·농어촌 혁신 기본계획’, ‘농어업인력 육성’, ‘농어업 정책자

금 대출 보증지원, ’금융위, 귀농·귀어업인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 농어업을 아우르는 정책이 자주 등장하였다.
〔토픽 3〕에서는 세대, 매입, 경북, 임대, 회장, 본부, 학생, 

대학, 연합회, 회원 등이 도출됨에 따라 토픽명을 ‘청년 창업농 

정착 지원’로 부여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젊은 농민들의 농지와 자금 

확보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은행 보유 농지 2500ha를 우

선 공급하고,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30대의 젊은 농

업인에게 농지매입 및 임대 지원을 통해 농촌에 조기 정착을 돕

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영농 희망지역, 재배

작목, 규모 등 영농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최대 5ha의 농지를 우

선 지원받을 수 있다. 젊은 세대의 농업 정착 의지 및 귀농을 통

한 신규 창업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본부에는 농지지원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농 전업 또는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

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등을 매입 비축

하여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화 도모를 위

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였다.
한편 1997년 개교한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2016년 입시경

쟁률 5.2대1을 기록하면서 후계농 교육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예비 후계농교육을 담당한다면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육성을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

부가 2009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농업마이스터대학은 2년 단

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제7기를 맞이하고 있다[5].

Ⅴ.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의 인구감소, 농업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연구이

다. 농촌과 농업의 유지·발전은 농가의 과제를 넘어 사회 전체

의 과제이다. 이에 농촌과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후

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

함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 시행 초

기인 1981~1989년의 데이터를 제외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의‘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기별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도출함으로써 농업·농촌의 핵심 인력인 

후계농업경영인의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7,612건
의 뉴스를 3단계로 구분하여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1990~1999년)는 ‘협의회’, ‘운동’, ‘단체’, ‘재배’, ‘판

매’, ‘작목’, ‘농지’, ‘정책’, ‘전업농’ 등의 키워드와 ① 한국농업

경영인중앙연합회 ② 농산물 경쟁력 강화 ③ 후계농업경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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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 확대의 토픽이 도출되어 ‘성장기’로 명명되었다. 한농연

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뉴스 역시 이 시기에 집중되

어 보도되었다. 특히 한농연은 UR협상 반대, 농정개혁 등의 농

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와 농업경영인은 농산물 

재배의 선진화, 유통 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발전을 도모하였다. 
1997년에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을 설립·운영하기 시작하여 후

계농업경영인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제2기(2000~2009년)는 ‘여성’, ‘대출’, ‘직불금’, ‘수시’, ‘자

녀’, ‘전형’, ‘정보’, ‘주택’, ‘개량’ 등의 키워드와 ① 농업노동력 

부족 심화 ② 농어촌 특별전형 ③ 농업·농촌 환경개선의 토픽이 

도출되어 ‘정체기’로 명명되었다. 이 시기에는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뉴스가 연평균 100여 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후계농업

경영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저조하였다. 반면, 지금까지 남성

농업인의 보조자 역할로 인식되었던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농촌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로 이어지면서 농림부는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추진하였다. 또한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였

으며, 아름다운 농촌 마을 만들기를 위해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청소년의 농촌이탈, 인구감소로 이

어졌다. 이에 정부는 농촌과 도시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96년 대학입시제도에 ‘농어촌특별전형’을 도입하였다.
제3기(2010~2020)는 ‘청년’, ‘직불금’, ‘산업기능요원’, ‘축

산’, ‘농협’, ‘생산’, ‘세대’, ‘학생’, ‘대학’ 등의 키워드와 ① 청

년농업인 육성 ② 지속가능한 농업 ③ 창업농 정착 지원의 토픽

이 도출되어 ‘전환기’로 명명하였다. 이 시기에는 후계농업경

영인 육성정책에서 창업농의 지원이 두드러진 시기이다. 농가

인구의 감소는 승계농의 감소를 의미한다. 반면 도시 청년들의 

귀농·귀촌의 관심 증가는 창업농으로 이어졌다. 노동집약적 농

업에서 ICT기반의 선진농업으로 발전되면서 승계농이 아니거

나, 농업을 전공하지 않은 청년들이 농업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

이다. 이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 

외에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축산업의 성

장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에서 축산업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

었다. 그러나 축산업 역시 후계인력의 부족을 피할 수 없어, 농협

중앙회에서는 축산후계농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은 농촌의 유지, 농업노동력 부족 

극복을 위해 도입되어 현재까지 40년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

노동력은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농가인구의 감

소는 승계농의 감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도시 출신이거나 영농

기반이 없는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

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무적인 것은 농촌을 기피하던 과

거와는 달리 농업의 선진화, 농촌의 문화·환경이 영농 2세들과 

도시의 청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

과 농업이 농산물 생산에 집중되었던 과거와 달리 2차, 3차, 더 

나아가 6차 산업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청년

농업인들의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은 농촌의 유지와 농업노동력 제공에 맞춰져 있다. 기
성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들은 삶과 일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만

큼 후계농업경영인의 삶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다. 또한 승계농과 창업농이 농촌과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후계농업경영인의 선

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에서 승계농과 창업농에 따른 별도

의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후계농업경영인과 관련한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구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산업적 가치로서

의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은 물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함에 그 

역할이 막중하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에 비해 사회적 관심은 농

촌의 유지 및 농업 노동력 제공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빅카인즈의 뉴스 축적 기간이 

1990년부터 현재까지인 관계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의 시

행 초기인 1981~1989년의 뉴스를 포함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

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농민신문,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등 농수산 관련 매체에 보도

된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뉴스를 포함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

서는 1980년대의 뉴스와 농업 전문 언론매체의 뉴스를 포함한

다면 연구 결과의 함의를 더욱 정교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Statistics Korea.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urvey 
[Internet]. Available: http://kostat.go.kr/.

[2] H. S. Oh, J. J. Kim,“The Directions of Supporting Policy 
Education Stratehy for Young Agricultural Workforce”,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Vol. 9, No. 2, pp. 
185-197, December 2002.  

[3] W. C. Jeon, K. S. Kim,“Estimating the Causal Effects of 
Fostering Programs for Future Farmers in Crop Production”,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57, No. 2, 
pp. 49-68. June 2017. 

[4] D. K. Kang, C. Y. Jyung, J. S. Lee, S. S. Lee, “Strategies to 
Developing Advanced Agricultural Workforce under 
Change of Agricultural Workforce Structur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37, No. 1, pp. 105-130, March 2005. 

[5]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2020 Succession Agricultural 
Manager Selection and Support Project,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December 2019.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2, No. 7, pp. 1143-1152, Jul. 2021

http://dx.doi.org/10.9728/dcs.2021.22.7.1143 1152

[6] K. H. Kim, S. J. Ma, “Economic Return to Agricultural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s:Empirical Results from 
the New Farmer Development Program”,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34, No. 4, pp. 41-58, 2011.

[7] S. J. Ma, E. M. Jeong, K. I. Kim, “How to Advance a Young 
Beginning Farmers Fostering Syste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Basic Research Report, R807, pp. 1-185, 
October 2017.

[8] S. H. Lee, J. H. Kim, “A Study on Inheritance and 
Management Succession of Farm Familie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Basic Research Report, R328, pp. 1-98, 
December 1995.

[9] S. S. Lee, Network Analysis Methods Applications and 
Limitations, Seoul: Chungram Pub, pp.142-146, 2018.

[10] Y. S. Hwang, Journalism Studies in the Data Age, Seoul: 
Communication Books, pp.331-377, 2017.

김문희(Moonhee Kim)

2006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농학사)

2008년: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경제학과 (경영학석사)

2011년: 건국대학교 축산경영유통경제학과(경영학박사)

2012년～2014년: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시간강사

2013년～2019년: 천안연암대학교 시간강사

2016년～현재: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시간강사

※ 관심분야: 농업유통·마케팅,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김태종(Taejong Kim)

1999년: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문학사)

2012년: 연세대학교 언론학과 (언론학석사)

2019년: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2013년～2013년: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School of Journalism (방문연구원)

2020년～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년～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관심분야: 과학 데이터 교육, 뉴스 빅데이터 분석, 텍스트 마이닝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11] Blei, D. M.(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12] T. J. Kim, “COVID –19 News Analysis Using News Big 
Data : Focusing on Topic Modeling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0, No. 5, pp. 
457-466, May 2020.

[13] W. Zhao, J. Chen, and W. Zen(2015). Best Practices in 
Building Topic Models with LDA for Mining Regulatory 
Textual Documents, CDER 9Th November.

[14] H. B. Lim, S. W. Lee, Environment and Function of Rural 
Societ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4.

[15]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Fisheries, Expand the 
Scope of Farmland Eligible for Direct Payment for Rice 
Income Compens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Fisheries Press Release, 2008.

[17]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Paddy Agriculture 
Direct Payment Implementation Guidelines, 2000.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후계농업경영인 토픽 분석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후계농업경영인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